제 4 강 < 흡연피해의 실제 사례 >
1. 학습목표
- 흡연과 간접흡연의 실제 피해 사례를 알아보고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한다.
2. 학습목차
가. 흡연의 실제 피해사례
나. 간접흡연의 실제 피해사례
다. 간접흡연의 피해
라. 흡연 피해 사진 – 버거씨병
3. 학습내용
가. 흡연의 실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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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흡연의 실제 피해사례

다. 간접흡연의 피해
흡연하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30%, 심장병 발생률이 40%가 더 높으며, 부모가 흡연하는 가정의 어린이는 천식, 중이염 등의 발현율이 6배나 더 높다. 
담배를 피우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흡연하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30%, 심장병 발생률은 4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소한 잔병의 발병률도 더 높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가진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의 상기도염 감염률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집의 어린이는 급성 호흡기질환 감염률이 5.7배나 높으며, 폐암 발생률도 2배(부모 양쪽 다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2.6배)나 높다. 그 이외에 천식, 기침, 중이염 등의 발현율도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어린이에게서 6배나 높으며, 폐기능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피해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라. 흡연 피해 사진 – 버거씨병
버거씨병은 흡연이 주된 원인으로 니코틴이 몸에 축적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헤모글로빈이 증가돼 혈관이 막혀 손발이 썩게 되는 병이다. 이 병은 조기에 금연을 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동맥 혈관이 막히면서 손발이 썩기 때문에 걸을 때 다리가 심하게 아프고 쥐가 나거나 저린 증세가 반복되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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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씨병>

출처: http://www.buergers.com/board/index.php
4. 학습정리

1) 폐암으로 사망한 姑이주일의 흡연피해사례
2) 간접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선고를 받아 목에 구멍을 뚫은 

흡연피해사례

3) 흡연하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30%, 심장병 
발생률이 40%가 더 높으며, 부모가 흡연하는 가정의 어린이는 
천식, 중이염 등의 발현율이 6배나 더 높음

5. 학습문제
1) 코미디언 姑이주일은 흡연 때문에 폐암선고를 받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정답 : O

해설 : 故이주일은 폐암원인이 담배임을 알고 금연 CF를 찍는 등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2) 간접흡연으로는 후두암에 걸릴 가능성이 희박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

2 X

정답 : X
해설 : 간접흡연은 후두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
3)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흡연하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폐암 발생률이 30% 더 높다.

② 부모가 흡연하는 가정의 어린이는 천식, 중의염 등의 

       발현율이 6배나 더 높다.

③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어린이는 급성 호흡기질환 

       감염률이 5.7배 높다.

④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어린이는 폐기능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정답 : ④
해설 :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어린이는 폐기능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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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姑이주일 폐암투병기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姑이주일씨의 금연CF는 4월 말 첫 방송을 탔고 이 덕분인지 올해 들어 지금까지 350만 명 이상이 담배를 끊었다고 한다. CF 중에 나오는 86아시안게임 성황봉송 장면이나 춤추는 장면은 내가 집어넣자고 했다. 내가 얼마나 건강했던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건강하고 심폐기능이 좋은 사람일수록 담배는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 사실 나는 지난해 10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도 이것이 담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폐암 중에서도 미세한 담배 입자가 폐 깊숙이 침투해 일으키는 선암(線癌)이라고 하는데도 나와 아내는 믿지 않았다. 





내가 암에 걸렸으면 그건 십중팔구 40여 년을 폭음해온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고 괴로워했으면 밤에 내가 취해 귀가했을 때 “이제는 다시 술 안 먹겠다”는 말을 아내가 녹음까지 해놓았을까. 


그러나 요즘은 내가 암에 걸린 세가지 요인을 이렇게 꼽는다. 담배, 술, 스트레스. 누구에게나 이 세 가지는 건강의 적이다. 특히 담배는 내 손 곁을 한 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독약이었다. 하루에 보통 두 갑. 무명시절 안주도 없이 막소주를 들이키며 앉은 자리에서 한 갑을 피우곤 했던 그때가 너무나 바보스럽다. 


다음에 내가 또 금연CF에 출연한다면 담배 피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라는 내용을 내보내고 싶다. 담배를 피면 손가락질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 자리를 빌어 후배 코미디언 이용식(李龍植)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다. 아니, 이용식 뿐 만이 아니라 그처럼 심장이 안 좋은 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말이다. 그는 며칠 전 또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서 그렇게나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더니 벌써 몇 번째인가. 지난 월드컵 때도 10, 20분 간격으로 담배를 피러 가는 그의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다. “담배 맛 있지? 맛 있으니까 독약이야!” 나는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금연 못하면 다른 일도 못합니다. 큰 일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흡연이 자신에게만 피해를 줍니까? 가족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걸 못 끊으십니까?” 





2002. 7. 12 한국일보








간접흡연으로 후두암에 걸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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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암으로 목에 구멍을 뚫음>








박OO씨는 목에 뚫린 구멍으로 숨을 쉰다. 후두암으로 성대를 잘라내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희망은 성대 대신 식도를 울려 목소리를 되찾는 것이다. 입을 통해 들어간 담배연기가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바로 성대이다. 때문에 후두암은 흡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간접흡연도 예외일 순 없다. 박OO씨는 16세에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암세포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거의 같았다. 하지만 OO씨는 담배를 한번도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였다. 박OO씨의 원인은 아버지 매일매일 피운 담배연기에 있었다. 결국 간접흡연으로 인한 후두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담배, 스트레스에 관한 첨단보고서 1편 간접흡연, 그 동반자살의 실체








